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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연준, 2023년까지 제로금리 유지시사…경기회복 지원 초점 연합뉴스

연준은 기준금리를 현 0.00~0.25%에서 동결한다고 밝혀... 연준은 오는 2023년까지 현행의 '제로 금리'를 유지할 것임을 시사... 성장률·실업률 전망치는 직전보다 개선

코로나 사태 이후 경기회복 과정에서 일정기간 물가가 목표치인 2%를 넘더라도 이를 허용할 수 있다는 평균물가안정 목표제를 명시

신용대출 막차 잡아라 이틀간 7,000억 급증 서울경제

5대 시중은행의 14~15일 이들 은행의 가계 신용대출 잔액은 7,244억원 증가...하루 평균 3,622억원 늘어… 이는 신용대출이 사상 최대 증가액 기록한 8월보다도 1.8배 많은 규모

하루 평균 증가액이 540억원 수준이었던 지난해 8~9월에 비하면 무려 7배 가까이 폭증...핀셋 규제 현실화를 앞두고 미리 대출을 받아놓으려는 수요가 몰렸기 때문

KB금융 차기 회장 최종후보에 윤종규…사실상 3연임 성공 연합뉴스

KB금융지주, 16일 윤 회장을 포함한 후보자 4명을 인터뷰하고 투표를 통해 윤 회장을 최종 후보자로 선정…오는 11월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되면 3연임에 성공

"코로나19과 같이 위기가 일상화한 시대에 KB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윤 회장이 조직을 3년간 더 이끌어야 한다는 데 위원들이 뜻을 모았다"

시중은행 외화 확보 총력전에도 유동성 '제자리걸음' 데일리안

4대 은행 외화 자산 200조 육박... 올해만 20조 넘게 확대... 코로나發 금융 불안에 대응 나섰지만 건전성 개선 '난항'

올해 6월 조사 대상 은행들의 평균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은 120.5%로 지난해 마지막 달(120.4%) 대비 0.1%포인트 오르는데 그쳐... 사실상 거의 변화가 없는 수준

삼성·현대차 등 금융그룹 정보 한눈에…9월말 첫 통합공시 연합뉴스

금융그룹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통합 공시 9월 말에 처음 실시...복합금융그룹 중 비지주 금융그룹인 삼성, 미래에셋, 한화, 현대차, 교보, DB 등 6개 그룹이 대상

금융그룹의 소유·지배구조, 자본 적정성, 내부거래, 대주주 등에 대한 출자·신용공여 등 8개 부문에 걸쳐 총 25개 항목이 그룹별 대표회사 홈페이지에 공시

'코로나 직격탄' 보험설계사.."영업 규제 풀어달라" 이데일리

대면조건 완화했지만 여전히 다른 금융상품의 가입 절차와 비교하면 여전히 복잡... ‘판매채널선진화 테스크포스(TF)’를 통해 대면영업 규제 완화를 건의

보험설계사 영업이 위축되면서 보험사들은 매출 감소를 우려... 보험설계사 의존도가 90%를 육박하고 있어, 설계사들의 영업이 곧 실적과 직접적으로 연계되기 때문

서학개미 잡자 증권사 해외주식 투자자 유치 경쟁 연합뉴스

해외 주식투자 열기가 커지면서 증권사들이 신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 이는 수수료 인하 경쟁으로도 이어져... 

 "국내 주식의 경우 비대면 매매 수수료가 사실상 무료 수준으로 수렴하고 있는 것처럼 해외 주식도 고객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관련 비용이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거래소 "K-뉴딜지수, 뉴딜펀드 투자지표 아니다" 데일리안

한국거래소가 최근 논란이 제기된 'K-뉴딜지수' 관련 내용에 대해 직접 해명에 나서... 'K-뉴딜지수'가 뉴딜펀드의 투자지표로 개발된 것이 아니라고 밝혀... 

"ETF와 같은 지수연계상품 상장을 목적으로 개발된 것으로, 거래소가 앞으로 순차적으로 발표할 다양한 뉴딜지수 시리즈 중 하나로서 배타적 사용권을 배제할 타당한 근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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